
- 1 -

보 도 자 료

배포일자
2022년 3월 15일(화)

총 7매

담당
부서 도시경관건축과 담당자

∙도시디자인팀장 임철희 ☎440-5042
∙담당자 양수연 ☎440-4797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 ▣ 있음 참고자료  □ 없음  ▣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‘밤에 더 빛나는 인천’

인천 지역경제 살리기, 야간활성화에서 답을 찾다.

- 3월 15일부터 야간명소 및 야간경관시설 일제 점등 -  

-  송도·영종·청라 야간명소 조성 지역 상반기 중 확정 -

인천시가 야간경관 명소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방

문객을 위한 볼거리 홍보에 나선다. 

인천광역시는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심 속 야간명소와 야간경

관시설을 3월 15일부터 일제히 점등하고 운영시간을 적극 확대해 코

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

또한 주요 도심속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해 인천만의 미디어아트와 시

정홍보 영상 콘텐츠를 선보여 정부와 지자체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시

민과의 소통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. 

민선7기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안전한 밤거리를 제공하기 위

해 2018년 시민들과 함께 인천광역시 10대 야간명소를 선정하고 매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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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~3개의 사업을 추진해왔다.

2018년 인천문화예술회관을 시작으로 인천대공원, 인천시청(인천애

뜰), 인천사일로, 수봉공원, 센트럴파크(G타워) 등 6개소를 완료했으며 

2020년 인천광역시 야간 명소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추가 사업

을 발굴했다. 

특히 인천문화예술회관과 수봉공원 사업은 밤의 도심색채를 개선한 

우수사례로 인정돼 2년 연속으로 한국색채대상, 한업통산자원부장관

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특히 수봉공원은 젊은 방문객들의 SNS 홍보 

덕분에 인천을 대표하는 야간 명소로 알려지고 있다.

지난해 하반기 중구 자유공원과 남동구 소래포구에 야간명소 조성사

업을 착수했으며, 올해는 연수구 인천상륙작전기념관과 남동구와 미

추홀구 경계에 있는 중앙공원 7지구(예술회관 광장 일원)를 대상으로 

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다.

매일 저녁 오픈 광장 갤러리인 인천시청사(미디어파사드)과 인천문화

예술회관 광장(미디어월)에서는 지난해 인천시 미디어아트공모展에서 

발굴된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.

4월부터는 수봉공원 인공폭포와 G타워의 미디어파사드에서는 훈데르

트바서(Friedensreich Hundertwasser)·필립 콜버트(Philip Colbert) 등 

유명 작가와의 협업 영상을 선보인다.

이와 함께 경제청에서는 송도, 영종, 청라에 국제도시로서의 야간경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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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성을 위해 ‘IFEZ 10대 야간명소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’

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.

 

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 “인천 곳곳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

는 야간명소가 조성되면 주변 재래시장, 상권들과 연계하여 야간관광

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

다”면서“경인아라뱃길 아라협곡 친수테마공간과 동인천역(광장 포

함) 등에도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함께 TF를 구성해 후속사업을 적극 

발굴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<붙임> 1. 남동구 소래포구~해오름광장 야간명소 연출 계획

       2. 중구 자유공원 및 개항장 야간명소 연출 예시

       3. 연수구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위치도 및 야간명소 연출 예시

       4. 시민과 함께 인천광역시 야간경관 10대 명소 선정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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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붙임 1> 남동구 소래포구 ~ 해오름광장 야간 명소 연출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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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붙임 2> 중구 자유공원 및 개항장 야간 명소 연출(예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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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-� 인천상륙작전기념관� (인천시�연수구�청량로� 138)

<붙임 3> 연수구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위치도 및 야간 명소 연출(예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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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붙임 4> 시민과 함께 인천광역시 야간경관 10대 명소 선정


